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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연대=한림읍 귀덕2리에 있는 우지연대는 1976년 복원됐다. 

 

“황혼 무렵 한양 거리로 나선 사람이라면 목멱산(남산)에 시선이 멎게 되리라. 봉화는 타다가 밤

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퍼시벌 로웰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봉화를 지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기한 신호에서 눈을 뗄 줄 모르고 각 봉우리마다 

피어오르는 불꽃을 쳐다보게 된다.”(조지 커즌 ‘극동의 문제’) 

 

구한말 우리나라를 찾은 서양인들에게 봉화의 모습은 이색적이었다. 



 

 

횃불과 연기로 해안과 국경의 안위를 특정한 신호 체계에 의해 조정에 보고한 조선은 봉수의 나

라였다. 

 

4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사방에서 시야가 트인 제주에서도 위급상황을 제주목사에게 알려야 했다. 

 

조선시대 제주성 관할 중 서부지역에는 중앙봉수인 사라봉수를 정점으로 수근→조부→남두→애월

→귀덕→우지→죽도→마두→배령→대포→두모→우두연대까지 12곳의 연대가 서로 교신을 했다. 

 

사라봉수(건입동)에서 우두연대(한경면 용수리)까지 총길이는 42㎞다. 직선거리로 사라봉수~수근

연대가 4.6㎞로 가장 멀었고, 다음은 배령~대포연대가 4.4㎞의 먼 거리에서 통신을 주고받았다. 

대포~두모연대는 0.9㎞로 가장 가까웠다. 

 

용담3동 용담레포츠공원 서쪽 해안도로에 있는 수근연대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1978년 복원했

다. 높이는 3.3m, 길이는 7.6m다. 

 

외도2동 일주도로 ‘연대마을’ 인근에 있는 조부연대는 동쪽으로 도두봉 해안, 서쪽으로 하귀리 해

안까지 시야가 트여 있다. 

  



 

 

▲ 배령연대=원래 원형의 연대로 추정되나 네모난 모양으로 복원됐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념으로 연대가 있던 자리에 ‘망루대’라는 콘크리트 정자가 들어섰다. 이 

정자를 철거, 2010년 조부연대가 복원됐다. 

 

애월읍 신엄리 ‘남뜨르’ 동산에 있는 남두연대는 해안과는 40m 떨어져 있지만 지형이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해 있다. 1977년에 복원돼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연대 밑에 큰 주춧돌이 사방에 있어서 1차 방호벽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연대는 돌출된 해안에서 45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연대왓’이라는 언

덕에 있어서 귀덕리 해안은 물론 수원리 해안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하부 구조물로 1.2m 높이의 석축을 쌓았고 그 위에 4.8m 높이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연대를 구축

했다. 

 

귀덕연대는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북쪽에 있었다. 조선 말기 연대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자 이 자



 

리에는 ‘망해대’라는 월대가 들어섰다. 1940년 귀덕초가 개교하면서 학교 뒤뜰에 편입돼 연대의 

흔적은 사라졌다. 

 

한림읍 귀덕2리에 있는 우지연대는 1976년 복원됐다. ‘우지’라 불렸던 우물(용천수)과 가까운 곳에 

연대가 있었고, 지형이 높고 돌출된 곳에 위치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는 데 제격이었

다. 

 

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 테두리에 2단으로 돌을 또 쌓은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 두모연대=1930년 두모포구 어등대로 이용됐다가 2004년 복원됐다. 

죽도연대는 한림읍 한수리에 있었으나 민가와 도로가 들어서면서 원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한림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던 마두연대 역시 개발 행위로 자취를 감췄다. 마두포(馬頭浦)는 

한림리에 있던 옛 포구 지명이다.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배령연대는 평면이 원형에 가까워 원래는 둥근 모양의 석축이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복원 당시 사각형 연대로 만들어 버렸다. 

 

한경면 두모포구 인근에 있는 두모연대는 동쪽으로 대포연대, 서쪽으로 우두연대와 교신을 했다. 

1930년대에는 포구 어등대(漁燈臺)로 이용됐다. 2004년 높이 4m, 길이 6.5m, 면적 31㎡로 복원됐

다.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있었던 우두연대는 차귀도에 자주 출몰한 왜적을 감시하고 연락을 취했던 

요충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에 경찰초소가 들어서면서 원형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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